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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타카노 사토시 / 진상현

기후변화 협상에서 일본의 원자력 저탄소 에너지화 전략
- 레짐 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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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저탄소 에너지로
인정받도록 집착하는 행동 메커니즘을 레짐 복합체 이론을 통해 분석

-기후변화 협상이 진행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저탄소 청정 에너지인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저탄소 청정 에너지로 원자력을 계속 주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 배경

○ 목적

기후변화 및 원자력 국제협상 역사
○ 기후변화 국제협상 역사

연도 구분 장소 내용

1990 IPCC - 1차 보고서 발표. 기후변동 피해 경고.

1992 UNCED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FCCC 채택.

1997 COP3 일본 교코
교토 의정서 채택. 2008-12년 동안 선진국이 온실효과가스 삭감 의무. CDM 등 교토 메커니즘

이용.

2001 COP7
모로코

마라케시
개최 전 미국이 교토의정서 이탈. 교토 의정서 실시 규칙에 합의.

2005 COP11
캐나다

몬트리올
러시아 비준으로 교토 의정서 발효. 제2 약속기간 검토 시작.

2007 IPCC - 4차 보고서 발표. 지구 온난화는 명확하고 인류 활동이 직접적으로 관여.

2007 COP13
인도네시아

발리
2013년 이후인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제 논의 본격화.

2009 COP15
덴마크

코펜하겐
2013년 이후의 온실효과가스 삭감 체제 형성 실패

2010 COP16 멕시코 칸쿤 칸쿤 합의. 적응. 제2 약속기간을 2013-2020년으로 설정. 2℃ 목표 제시.

2015 COP21 프랑스 파리 파리 협정 합의 196개국이 삭감 목표 작성과 보고 의무화 2℃ 목표 합의 1 5℃ 이하 노력

- UNFCCC COP, ICPP 체제와 미국, 중국 등 G8, G20 체제로 이분화
- COP21에서 모든 나라가 참여한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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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원자력 국제협상 역사
○ 원자력 협상 역사

연도 내용

1953.12~
1953년 12월 ‘핵의 평화적 이용’ 연설. 원전 추진 시작. 1957년에 IAEA 발족.

실질적으로 이국간 협정으로 원전 수출 추진.

1970~
1970년 NPT 발효. 비핵국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 인

정. NPT 제3조 IAEA 보장조치 규정 이후 핵확산 감시기관으로 자리매김

1979,1986~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전 수요

둔화.

2000년대 중반
고유가 배경, 저탄소 에너지로써 원전 주목. 미국 주도로 “원자력 르네상스” 도래.

핵현료 주기 포함 원자력 다국간 접근( 2006 GNEP, 2010 IFNEC)

2011.3~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르네상스” 침체.

- 이국간 원자력 협정으로 원전 수출 추진
- NPT/IAEA 체제 하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 추진과 핵무기 확산 감시
-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 속에서 핵연료 주기 다국간 접근

분석 방법과 선행 연구

○ 레짐 복합체(Regime complex) 이론
- 2004년에 Raustiala와 Victor가 제창. 동일한 문제 영역을 다루는
부분적으로 중복된 상하관계가 없는 제도들이 혼재하는 경우
각 레짐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설명하는 이론

- 서로의 운영에 계속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제도들이 중복하면서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Gehring와 Faude, 2013).

○ 선행연구
・식물 유전 자원: Raustiala와 Victor(2004)
・기후변화 레짐과 미국 전략: 上野(2006)
・WTO, NAFTA : Busch (2007)
・국제 인권: Hafner-Burton(2009)
・NATO와 EU 지역안전보장: Hofmann(2009)
・기후변화 레짐 : Keohane와 Victor(2011)
・동아시아의 무역 레짐과 TPP: 椛島(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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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복합체 이론

○ 4개 이론적 요소

구분 내용

백지 상태 없음

(No clean slate)

새로운 레짐은 백지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고 기존 레짐에 제

약을 받는다. 경로 의존성.

포럼 쇼핑

레짐들이 중복되면 국가 등 주체는 자기 이익에 맞는 레짐을

선택하게 된다.

규칙, 규범, 결정 절차 등을 새로 구축, 또는 제구축함을 통해

자기 이익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레짐 시프팅”도 있음.

법적 일관성

법제화 노력이 요구되는 국제사회에서 레짐이 중복된 경우 주

체들은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불일치

를 생성(전략적 불일치)하려고 한다.

실천을 통한 레짐 발전
레짐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 ‘보텀업’ 방식으로 합의 형성을

계속해서 시도한다.

레짐 복합체 이론

○ 레짐복합 상태에 영향을 주는 3개 요소

구분 내용

권력에 의한 이익의 배분
주체들의 이익이 광범위로 공유되면 하나의 제도로 통합될

수 있다.

불확실성

협조로 중복된 레짐을 수렴하려고 해도 거기서 얻는 이익과

위험성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은 ‘클럽’을 만들고 해

소하려고 시도할 경우가 있다.

결합

(Linkage)

레짐이 중복된 부분을 합치기 위해 협상과 협조 노력이 이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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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복합체 이론

○ 레짐1을 기후변화 레짐, 레짐2를 원자력 레짐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 별로 분석

레짐 복합체 이론을 통한 분석

○ 법적 일관성

○ 포럼 쇼핑 전기(1999년~2005년)

○ 포럼 쇼핑 후기(2006년~2011년 3월)

○ 실천을 통한 레짐 발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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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일관성
○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과 교토 메커니즘(CDM) 도임

- 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효과가스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삭감
분을 자기 나라 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CDM 대상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이 해당하는지 논의 시작

포럼 쇼핑 전기(1999년~2005년)

○ 1999년 본 COP5

- 도서국가연합과 대부분 EU 국가: 원전 CDM 대상화 반대
- 일본: 원전 CDM 대상화 찬성
-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인도: 태도 유보
- 공동성명“원자력은 CDM에 대한 적격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권력에 의한

이익 배분

원전 수요 둔화. 원전 사업을 통한

이익 공유 어려움

불확실성 수요 증가 전망 불명확

결합 지속가능성 의문. 핵 쓰레기 처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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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쇼핑 전기(1999년~2005년)
○ 2000년 11월 FNCA(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 결성. 태국에서 제1회 회의.

- 일본, 한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시작
- 결의문 “원자력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에 유익할 수 있다”

포럼 쇼핑 전기(1999년~2005년)

○ 2001년 11월 FNCA 일본 제2회 회의

○ 2000년 12월 헤이그 COP5

- IPCC 의장“안전과 환경에 배려한 원자력은 비용-이익에 뛰어난 에너지로
CO2 삭감에 유효”

- 의정안“CDM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을 삼간다 2001년 7월 본 재회합에서 합의

- 일본 정부가 원자력 CDM 대상화 주장했으나 합의 못했음

○ 2001년 12월 마라케슈 COP7

- 마라케슈 합의”선진국은 원자력 시설에 관한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 삭감 클레딧을
수치 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것을 삼산다“ 원자력 CDM 대상화 논의 사라짐

○ 2002년 12월 FNCA 한국 제3회 회의

- 일본”2013년 이후 제2약속기간에 원자력 CDM 대상화 논의 제외해서는 안 됨”
- 패널‘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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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쇼핑 후기(2006년~2011년 3월)
권력에 의한

이익 배분

원자력 르네상스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

원전 산업을 통한 이익 공유 쉬어짐.

불확실성
핵연료 생산부터 핵 쓰레기 처분까지 포함한

원전 수출 계획으로 수요 증가 전망 명확해짐

결합
연료 공급 보증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향상.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틀.

○ 2006년 2월 ‘GNEP(국제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구상
미국 부시 전 대통령 제안. 미국, 일본 , 프랑스, 한국, 호주 등 참가.

-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포기한 나라에 대해 핵 연료 공급 보증과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 인수도 담당

- 핵 연료 주기로 핵 쓰레기 중량 감소

포럼 쇼핑 후기(2006년~2011년 3월)

○ 2006년 11월 FNCA 말레이시아 제7회 회의

- 패널 “ＣＯＰ에서 원자력발전을 CDM에 포함하도록 주장” 제안

○ 2007년 12월 FNCA 일본 제7회 회의

- 공동 코뮤니케 채택 “원자력은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CDM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고 또한 민자 원자력 시설이 UNFCCC의 특별기후변동기금 이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

○ 2009년 7월 FNCA 패널 “원자력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를 위한 검토 패널”

- 원전 신규 도입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CDM 사례 연구 보고
- 인도네시아가 100만 ｋＷ급 석탄화력 발전소를 원전으로 치환할 경우
CO2 배출량이 연간 620만 톤

○ 2009년 12월 FNCA 일본 제10회 회의
- 일본 ‘원전은 CO2 삭감에도 경제면에도 효과” “CDM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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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쇼핑 후기(2006년~2011년 3월)
○ 2010년 12월 JCM 제도화 가능성 조사

- 일본:2010년 10월 베트남에 대한 원전 수출 성공
- 도쿄전력: 원전 수출 사업을 JCM 대상화 조사 보고서 작성
- 보고서 “CDM로 다룰 수 없는 프로젝트도 이국간 클레딧 제도(JCM)가 보완한다는 주
일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2007년 인도네시아 COP13 ‘발리 행동계획’에서 교토

의정서를 보완하는 제도 모색

·일본과 개발도상국과의 이국간 사업/기술 이전

포럼 쇼핑 후기(2006년~2011년 3월)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
- FNCA에서 원전 CDM 대상화 논의 거의 사라짐
- 도쿄전력: 2012년 6월 베트남 원전 수출 사업에서 철퇴 JCM 대상화 논의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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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권략에 의한
이익 배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대로
이익 공유 어려움

불확실성
안전성 강화 요구로 인해 원전 시장
확대 불투명

결합 중대 사고와 지속가능성 양립 불가능

- 각국 기후변화 대책으로 원전이 어느 정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후변화 레짐 안에서 활용 어려울 것

- COP21 파리 협정 이후 세부 규칙 룰에 대한 논의에 주목해야

○ 원전 없이 기후변화 레짐 형성 진행

결론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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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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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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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4 2015

2013 2014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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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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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S

2015 1,064,709 MWh

1064709 / 1253 = 849.727

(1MW = 1,253 MWh)

85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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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5,295 + 20
(180 /kW, )

2 : REC
2 1,700 (20 , REC 10 /MW
1,085 / (1278 x 850MW)

-

RPS REC

2015 2016 2017 2018 2019

3% 3.5% 4% 4.5% 4.6%
(MW) 850 142 142 142 142

(MW) 850 142 284 426 568

1 5,295 2,556 2,556 2,556 2,556

(1253Mwh/MW) 177,926 355,852 533,778 711,704

REC 181,484 362,969 544,453 725,938

(98/kwh) 174 348 523 697

REC (92/REC) 166 333 500 667

( ) 14,200 28,400 42,600 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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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REC

2020 2021 2022 2023 2024

6% 7% 8% 9% 10%
(MW) 284 284 284 284 284

(MW) 852 1,136 1,420 1,704 1,988

5,112 5,112 5,112 5,112 5,112

(1253Mwh/MW) 1,067,556 1,423,408 1,779,260 2,135,112 2,490,964

REC ( 1.02) 1,088,90
7

1,451,876 1,814,845 2,177,814 2,540,783

(98/kwh) 1,046 1,394 1,743 2,092 2,441

REC (92/REC) 1,001 1,335 1,669 2,003 2,337

( ) 85,200 113,600 142,200 170,400 198,800

2016 RPS REC
3 5784

,

REC 1 458 , REC
1 11

- ,
- 10kwh( ) 2024 1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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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IRR 5.9% ,

: 30kwh REC
50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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